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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원이 하는 일을 알고 있다는 항목에 답한 학생은 총 57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이 중 3명은 자세히 알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반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을 한 학생도 2명 있었다. 기초교육원에서 운
하는교육프로그램중직접참여해본것을체크하는항목에서는관악초청
강좌에 참여한 학생이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기초교육원에서 주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프로그램은 쓰기 교과목, 관악초청강좌, 신입생
세미나순으로많았다.
기초교육원 소식지〈열린 지성〉은 창간과 함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원 전반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서울대 중앙전산원 설문조사
시스템(http://isurvey.snu.ac.kr)의 협조로
지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1학년 22명, 2학년과 3학년
각 18명, 4학년 15명으로 총 73명이 참여했다.
여름방학 중, 짧은 기간 동안 설문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여 인원이 다소 적은 편이
었다. 그러나 설문 참가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학부생들의 기초교육원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번 설문은 참가자 신상 및 기타 의견 항목을
제외하고총 8개문항으로구성됐다. 설문은크게
기초교육원의 인지도 조사와 홈페이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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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원에서 운 하고 있는 홈페이지(http://generaledu.snu.ac.kr)에 대해 알고 있거나 방문해 본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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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질문으로제시된‘기초교육원에바라는점’에는다양한요구사항들이눈에띄었다. 응답
자들은무엇보다기초교육원에서실시하는교육프로그램들의홍보가부족하다는점을지적했다.
게다가 기초교육원이 학생들에게 너무 폐쇄적인 분위기라서 거리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양 강의에 관련된 응답으로는 쓰기 수업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2005년
신설돼반응이좋았던신입생세미나와같은강좌를고학년들을대상으로도개설해달라는의견이
있었다. 그밖에도응답자들은관악초청강좌VOD 서비스, 자기개발을위한체험활동등이필요
하다고말했다. 
/ 장윤선
응답자들은 대부분 대학생의 기초교양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은 47명으로 전체의 64% 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23명(32%)이었다. 기초교양
교육을 위해 강화돼야 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인 38명이 쓰기 말하기 등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답했다. 이들 중에는 쓰기 강좌 운 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학생도
있었다. 일부응답자는 쓰기강좌가논문쓰기에치우쳐있어실용문연습을위한강좌가개설
됐으면한다는의견을내놓기도했다. 그밖에강화돼야할기초교육분야로는인문사회분야교양
(13명), 인간관계및리더십분야(12명) 순으로나타났다. 
정보처리능력3명(4.11%)
과학과기술분야의교양2명(2.74%)
인문사회분야의교양13명(17.81%)
쓰기, 말하기등의의사소통능력38명(52.06%)
4명(5.48%)
12명(16.44%)
1명(1.37%)
외국어능력
인간관계및리더십분야
기타
❻대학생의기초교양교육을위해강화되어야하는분야는?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의견
기초교육원에 바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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